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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[논평] 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

날 짜 2017. 3. 27. (총 1 쪽)

논 평

박근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당연한 수순
법원, 지체 없이 구속영장 발부해야

1. 검찰이 오늘(3/27)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. 박근혜 

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지 6일만이다.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, 박근

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과 원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다. 전직 

대통령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, 국가 지도자의 

위치에서 파면을 당할 정도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면 

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하다. 

2. 법원은 법이 만 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체 없

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.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. 검찰이 밝힌 대

로, 박근혜 씨는 일괄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, 청와대는 여전히 증거

확보를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비협조적이다. 박근혜 씨의 증거인멸 가

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. 뇌물수수죄, 직권남용죄, 공무상비밀누설

죄 등 박근혜 씨에게 적용된 13가지 범죄혐의 모두 중대한 범죄이다. 더

욱이 최순실, 정호성, 안종범, 김기춘, 이재용 등 공범들이 이미 구속된 

상태에서 주범인 박근혜 씨 구속은 당연하다. 법원은 박근혜 씨에 대한 

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너진 법치주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

들의 염원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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